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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의 7차년도 자료인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지
위비행의 고위험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1,979명 중 지위비행 
집단은 264명으로 전체의 13.3%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위비행의 고위험군은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육방식
을 낮게 인식하는 군이었다. 긍정적 양육방식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 
정서문제, 교사관계, 성취가치 순이었다. 청소년 지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
그램, 남자 청소년에게 특화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성에 초점을 두었던 그 동안의 
중재에서 더 나아가,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정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중재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
에게 중요한 학교환경에서 교사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바, 청소년 지위비행의 원인과 결
과에 대한 교육, 상담기법에 대한 훈련을 통한 교사와의 관계 증진이 청소년 지위비행을 예방하는 보호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지위비행, 의사결정나무분석,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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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high-risk groups of adolescent status delinquency(ASD)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979 adolescents enrolled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4th grade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nalysis method was used. The ASD group was 264, 
which was 13.3% of the total. The high-risk group for ASD is that is male who has a low perception 
of positive parenting style. Positive parenting style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in ASD, followed by gender, emotional problems,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achievement 
value. In order to prevent AS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arenting education program and an 
intervention program specialized for male adolescents. In addition, interventions that comprehensively 
deal with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re required, going beyond the 
previous interventions that focused on aggression. In particular, it has been found that relationship 
with teachers is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in the school environment. Through education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SD and training on counseling techniques, the promotion of 
relationships with teachers will act as a protective factor to prevent ASD. 

Keywords : Adolescent status delinquency;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nalysi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
기로, 신체적·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
면 청소년들은 불안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흡연, 
음주, 가출,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다[1].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중·고등학
생은 15.0%,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술을 마
신 중·고등학생은 6.7%이었고[2], 2019년 초·중·
고등학생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은 3.5%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의 무단결석률은 1.4%로 
나타났다[3].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비행 및 청소년 
범죄로 표현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법률에 위반되
는 범죄형태인 강도, 절도, 살인, 성범죄 등을 청
소년 비행으로 보았다면, 최근에는 성인에게는 문
제행동이 아니지만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인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
과 같은 행위를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4].
  이러한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점차 저연령화 되
고 있으며, 흡연과 음주 같은 지위비행을 시작으
로 다른 유형의 청소년 비행에 노출되고 있고[5], 

이는 점차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6]. 
즉, 흡연과 음주는 비행친구와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반복적인 음주는 교통사고 및 폭력 범죄 
등을 유발하는 자기 통제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
[6]. 또한 청소년기의 가출은 기본교육의 중단으
로 이어져 평범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
고, 취업능력 상실로 인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7]. 또한 무단결석의 만성화는 부정적
인 결과를 유발하는 여러 사회문제 즉, 약물남용, 
범죄조직 활동, 심각한 행동장애 등에 주요 위험
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청소년 지위비행의 예방을 
위해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
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이 높을수록[8],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9], 부모에게 학대 및 과잉간
섭을 받을수록[10],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부
족할수록[11], 교사애착이 낮을수록[12], 또래애
착이 높을수록[13], 비행행동이 증가하였고,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지위비행의 가능
성이 감소되었다[14]. 
  이와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
에 국한된 요인, 부모관련 요인을 포함한 가족 
요인,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학교적응 
요인과 지위비행과의 단편적인 관계를 확인하였
다. 그러나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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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복잡하면서 다양하다. 즉, 각각의 요인들
이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청소년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탐
색할 필요가 있으며, 유의미한 독립변수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 지위비행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방
법(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을 활용하
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은 대용량의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숨겨진 지식, 예상치 않았던 관계 
및 패턴, 새로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추출하여 
모형화 할 수 있다. 특히, 변수들간의 수많은 상
호작용들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없이 자동적인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청소년 지위비행의 고위험
군 도출 및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들에 대한 적합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근
거를 제시할 수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이하 KCYPS 2010) 데이터를 이용
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법을 통해 청소년 지위비
행의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낮추
기 위한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
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KCYPS 2010의 자료 중 초4 패널
의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 
지위비행의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요
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하여 청소
년 지위비행의 위험군을 탐색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2010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KCYPS 2010의 표본
은 2010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4학년 패
널의 7차년도 자료인(2016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1,97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지위비행
  KCYPS 2010 자료에서 ‘지난 1년 동안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의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지위비행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2.3.2. 개인내적 요인

  2.3.2.1. 정서문제
  정서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
적 위축, 우울의 합을 의미하며 주의집중, 공격
성, 신체증상은 조붕환과 임경희[16]가 개발한 행
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의 중복문항을 제외
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주의집중 7문항, 
공격성 6문항, 신체증상 8문항이었다. 사회적 위
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7]이 개발한 아동 및 청
소년의 행동문제척도 5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8]이 개발
한 간이정신진단검사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4 이었다.

  2.3.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an[19]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 심혜원[20]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
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
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6 이었다. 

  2.3.2.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공인규[21]의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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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
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0 이었다. 

  2.3.2.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과 백혜정[22]이 개발한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
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81 이었다.

  2.3.2.5. 성취가치
  성취가치는 양명희[23]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에서 4개 하위요인 
중 성취가치만 포함하였다. 총 7문항으로, 각 문
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
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가치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9 이었다.

  2.3.2.6. 주관적 성적 평가
  주관적 성적 평가는 ‘학생의 지난 학기(2016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
문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측정되었다. 

  2.3.3. 발달환경적 요인

  2.3.3.1. 긍정적 양육방식
  긍정적 양육방식은 허묘연[24]이 개발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를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감독 3문항, 애정 4
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
방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7 이었다.

   2.3.3.2. 부정적 양육방식
   부정적 양육방식은 허묘연[24]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를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은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비일관성 3문항, 과
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
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방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87 이었다.

  2.3.3.3. 방임
  방임은 허묘연[24], 김세원[25]의 아동학대 문
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진이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1 이었다.

  2.3.3.4. 학대
  학대는 허묘연[24], 김세원[25]의 아동학대 문
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진이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
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여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4 이었다.

  2.3.3.5.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26]가 제작
한 또래애착 척도를 재구성한 것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의사소
통과 신뢰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
을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59 이었다.

  2.3.3.6. 교사관계
  교사관계는 민병수[27]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
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81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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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KNU_IRB_2020-73)를 받은 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정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2010은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2호)로 대상 학교에 협조 공문 발송 및 
학교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사대상 청소년
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된 자료이며, 식별
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정보는 삭제되
었다. 

  2.5.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지위비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2)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간 인구사
회학적 특성, 개인내적 특성, 발달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x2-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지위비행의 위험군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
하였다. 분리기준은 지니 지수(Gini Index)를 이
용하였으며, 불순도 향상 기준값은 0.0001,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정지규칙은 최대 나무
깊이(maximum tree depth)를 4수준으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최소 사례 수는 각각 100례
와 10례로 설정하였다. 의사결정나무의 정확도는 
10-fold 교차검증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위비행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036명
(52.3%), 여자 943명(47.7%)이었으며, 학교지역
은 수도권 외 지역 1,347명(68.1%), 수도권 617
명(31.2%), 해외 1명(0.1%), 무응답 14명(0.7%)
이었고,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 고등학교 1,435명
(72.5%), 자율형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168명(8.5%), 특성화고등학교 354명(17.9%), 기
타 6명(0.3%), 무응답 16명(0.8%)이었다. 보호자
의 근로여부는 맞벌이 1,108명(56%), 부모 혹은 
보호자 중 한 명만 근로 714명(36.1%), 둘 다 직
업 없음이 30명(1.5%), 무응답 127명(6.4%)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경제수준
은 잘 사는 편 566명(28.6%), 보통 1,155명

(58.4%), 못 사는 편 258명(13%)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양부모 가정 1,685명(85.1%),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가정 167명(8.4%), 무응답 127명
(6.4%)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자 1,979명
중 지위비행 집단 264명으로 전체의 13.3%이었
으며, 비지위비행 집단은 1,715명으로 전체의 
86.7%이었다 (Table 1). 

3.2.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내적 특성, 

발달환경적 특성의 차이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 간 인구사회
학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x2=54.55, 
p<.001), 고등학교유형(x2=24.81, p<.001), 가족
의 경제 수준(x2=18.95,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 
간 개인내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정서문
제(t=4.26, p<.001), 진로정체감(t=-2.04, p<.001), 
주관적 성적 평가(x2=32.49, p<.001), 성취가치
(t=-5.8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 간 발달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긍정적 양육방식
(t=-5.21, p<.001), 부정적 양육방식(t=2.88, 
p=.004), 부모의 방임(t=3.62, p<.001), 부모의 
학대(t=2.99, p=.003), 교사관계(t=-2.49, p=.013)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3.3. 의사결정나무분석에 따른 지위비행의 

위험군 도출과 관련 요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 지위
비행 위험군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첫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성별이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
육방식을 낮게 인식하는 군이었다(노드 5). 이에 
속한 청소년의 48.8%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고, 
이는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인 13.3%보다 
3.66배 높았다. 두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여자이
면서 정서문제와 성취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군이
었다(노드 7). 이에 속한 청소년의 36.4%가 지위
비행 청소년이었고, 이는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보다 2.73배 높은 수치이다. 세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여자이면서 정서문제는 낮게 경험하나 
성취가치는 높고 교사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군이
었다(노드 11). 이에 속한 청소년의 30%가 지위
비행 청소년이었고, 이는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보다 2.25배 높았다. 네번째 지위비행 위험군
은 남자이면서 정서문제는 높고 긍정적 양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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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036 52.3

Female 943 47.7

Area of school

Metropolitan area 617 31.2

Non-metropolitan area 1,347 68.1

Overseas 1 0.1

no response 14 0.7

Type of school

General 1,435 72.5

Private+Special-purpose 168 8.5

Specialized 354 17.9

Etc. 6 0.3

no response 16 0.8

Working status of
caregivers

Dual-income 1,108 56.0

Single-income 714 36.1

Inoccupation 30 1.5

no response 127 6.4

Economic level
of family

Above average 566 28.6

Average 1,155 58.4

Below average 258 13.0

Structure of family

Two-parent 1,685 85.1

Single-parent, Grandparents 167 8.4

no response 127 6.4

Non-ASD 1715 86.7

ASD 264 13.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SD (N=1,979)

에 대한 인식이 2.21점 보다 높고 3.26점보다 낮
은 군이었다(노드 15). 이에 속한 청소년의 
25.6%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고, 이는 전체 청소
년의 지위비행 비율보다 1.92배 높았다. 다섯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육방식
은 높고 정서문제는 낮았으나 교사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군이었다(노드 13). 이에 속한 청소년은 
24.2%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고,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에 비해 1.82배 높았다. 여섯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성별이 여자이고 정서문제가 
높은 군이었다(노드 4). 이에 속한 청소년의 
19.8%가 지위비행 청소년이고, 이는 전체 청소년
의 지위비행 비율에 비해 1.48배 높았다. 청소년 
지위비행에 있어 긍정적 양육방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 정서문제, 
교사관계, 성취가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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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SD
(n=264)

non-ASD
(n=1715) x2 p

M±SD or n(%)

Demographic

Gender n=264 n=1715
 Male 194(73.5) 842(49.1)

54.55*** <.001
 Female 70(26.5) 873(50.9)
Area of school n=254 n=1711
 Metropolitan area 81(31.9) 536(31.3)

0.18 .914 Non-metropolitan area 173(68.1) 1174(68.6)
 Overseas 0(0.0) 1(0.1)
Type of school n=253 n=1710
 General 161(63.6) 1274(74.5)

24.81*** <.001
 Private+Special-purpose 20(7.9) 148(8.7)
 Specialized 69(27.3) 285(16.7)
 Etc. 3(1.2) 3(0.2)
Working status of caregivers n=247 n=1605
 Dual-income 135(54.7) 973(60.6)

3.83 .147 Single-income 106(42.9) 608(37.9)
 Inoccupation 6(2.4) 24(1.5)
Economic level of family n=264 n=1715

18.95*** <.001
 Above average 75(28.4) 491(28.6)
 Average 133(50.4) 1022(59.6)
 Below average 56(21.2) 202(11.8)
Structure of family n=247 n=1605
 Two-parent 217(87.9) 1468(91.5)

3.40 .065
 Single-parent, Grandparents 30(12.1) 137(8.5)

Intrapersonal

Emotional Problems 2.05±0.44 1.92±0.44 4.26*** <.001
Ego-resilience 2.92±0.41 2.90±0.42 0.45 .653
Career-identity 2.89±0.64 2.97±0.61 -2.04* .042
Life satisfaction 2.95±0.61 2.97±0.59 -0.68 .500
Achievement goal 2.87±0.61 3.09±0.55 -5.82*** <.001
Subjective grade evaluation n=254 n=1711
 Above average 77(30.3) 636(37.2)

32.49*** <.001 Average 70(27.6) 645(37.7)
 Below average 107(42.1) 430(25.1)

Developmental- 
Environmental

Positive parenting style 2.94±0.50 3.10±0.47 -5.21*** <.001
Negative parenting style 2.26±0.54 2.15±0.55 2.88** .004
Neglect 1.90±0.53 1.78±0.50 3.62*** <.001
Abuse 1.69±0.62 1.57±0.56 2.99** .003
Peer attachment 3.12±0.45 3.16±0.44 -1.18 .237
Relationship with teacher 2.94±0.61 3.04±0.55 -2.49* .013

Table 2. Differences in demographic, intrapersonal, and developmental-environmental variables 
between the ASD group and the non-ASD group

(N=1,979)

*p<.05, **p<.01, ***p<.001



8   박영미․이혜경․백수연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899 -

Subgroup
Prediction of ASD 
risk(%)

n Characteristics Index(%)

node 5 48.8 20
Male
Positive parenting≦2.21

365.7

node 7 36.4 4
Female
Emotional problems≦2.57
Achievement goal≦1.64

272.6

node 11 30.0 3

Female
Emotional problems≦2.57
Achievement goal>1.64
Relationship with teacher≦1.7

224.9

node 15 25.6 95

Male
Positive parenting>2.21
Emotional problems>1.99
Positive parenting≦3.26

192.0

node 13 24.2 23

Male
Positive parenting>2.21
Emotional problems≦1.99
Relationship with teacher≦2.70

181.5

node 4 19.8 16
Female
Emotional problems>2.57

148.1

Table 3. Characteristics of ASD risk groups

3.4. 고찰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
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의 방법으로 청소년 지위비
행 위험군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위비행은 전체 1,979명중에 264
명으로 나타나, 이는 전체의 13.3%에 해당되었
다.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의하면, 2019
년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14.2%, 여자 고등
학생이 5.2%이었고, 중학생은 남자 4.0%, 여자 
2.3%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남
녀 모두 상급학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또한 
남자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5.0%, 여자 고등학생
은 18.4%이었으며, 중학생 남자 8.0%, 여자 
7.1%에 비해 높았다.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남녀 
학생 모두 상급학년일수록 음주율도 증가하였다
[2].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1년 동
안 무단결석 경험에 대한 응답이 만9-11세에서 
0.3%, 만12-17세에서 1.4%이었다[28]. 또한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만9세

-17세 이하 청소년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
은 3.5%로 나타났다[29]. 이렇듯 본 연구에서 청
소년의 지위비행으로 선정한 흡연, 음주, 무단결
석, 가출은 여러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의 주
요 문제행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청소년 지위비행은 청소년기라는 과도기적 시
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행동상의 문제일 수 있
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성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위비행이 지속되면 성인이 된 이
후에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
아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30]. 그러므로 
청소년 지위비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위비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 본 연
구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나무분석
법으로 확인한 결과, 청소년 지위비행 고위험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양육방식, 성별, 정
서문제, 교사관계,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고위험군의 특성을 논의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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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지위비행 고위험군 집단의 특성은 
성별이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육방식을 낮게 인식
한 청소년이었고, 이 집단에 해당되는 청소년 중 
48.8%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다. 즉, 청소년이 
인식하는 긍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지위비행
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며,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 동일한 연구
설계로 청소년 지위비행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선
행논문이 없어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는 없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지위비행의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31]. 이러한 양육방
식의 영향력이 확인됨에 따라 고위험 비행청소년
에게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 재비행을 감소시키기 위
한 연구도 있었다. 이 가족프로그램은 대인관계에
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고맙습니다
(Thank), 미안합니다(Sorry), 사랑합니다(Love)’를 
사용하여 가족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
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위험 비행청소
년은 프로그램 종료 후 부모에 대한 적대감, 오
해가 감소하였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
고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부모에게 긍정적인 지지
를 받아 자기통제력이 증가하였다. 즉,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되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강화되
었으며, 그 결과 청소년의 재비행의 예방에도 긍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32]. 이렇듯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부모의 직접 참여 및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대한 예방
적인 개입과 동시에 문제행동 변화의 치료적 개
입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3]. 따라서 자녀의 긍정적인 자원으로서의 부모
가 부모의 역할을 학습하여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
으로 부모교육의 요구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위비행 예방이
라는 중재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지위비행 집단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2.78배 더 많았다. 이는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이 사회에 순응하는 규범적 태도를 강요받기 때
문에, 여자 청소년의 지위비행이 잘 통제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34]. 본 연구에서 지위비행
의 고위험군이 남자 청소년으로 확인된 만큼, 남

자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재가 필
요할 것이다.
  두 번째 지위비행 고위험군의 특성은 남자이면
서 긍정적 양육방식은 중간 정도로 인식하지만 
정서문제를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이었으며, 이 중 
정서문제는 여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
년 지위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주의집중[35], 공격
성[36], 사회적 위축[37]의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고, 특히 우울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음주 
혹은 무단결석을 강화시키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38].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도 공격성과 우울과 같
은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
면 청소년 지위비행의 시발점이 되고 있었으며, 
이는 청소년 지위비행에 정서문제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
다. 청소년기는 정서적인 동요가 심해 반사회적인 
형태로 갈등과 증오, 흥분 등을 표출하기도 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미숙하다[39]. 또한 강한 감정의 
충동이 파괴적인 성향을 발현시켜 청소년 범죄로 
연결되기도 한다[40].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주목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이 저하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할놀이를 활용한 인지행
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정서
조절 능력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청소년의 공격
성과 비행행동이 감소되었다[41]. 청소년들은 학
업뿐만 아니라 성인기를 준비하는 발달적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에 따라 지위비행의 예방을 위해 집중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육 혹은 비교과활동의 확대, 정
서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 치료 및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2]. 따라서 청소년의 공
격성에 초점을 둔 그 동안의 중재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서문제의 요소
인 주의집중,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정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추후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지위비행 고위험군의 특성은 남자이
면서 긍정적 양육방식을 높게 인식하고 정서문제
는 낮게 경험하고 있지만 교사관계를 낮게 인식
하는 청소년이었다. 본 연구의 여자 청소년에서도 
정서문제는 낮고 성취가치는 높지만 교사관계를 
낮게 인식한 집단에서 지위비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교사관계는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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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청소년 
지위비행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 및 청소년에 대
한 교사의 낙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며
[43], 청소년과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청소년
에게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켜 무단결석, 일
탈행동 등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44]. 반면에 
교사와 청소년의 긍정적 유대관계는 청소년의 지
위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매개변인
으로 교사애착이 작용하면 비행의 심각성 및 부
정적 사고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청소년 
비행은 교사관계와 부적상관을 보여 교사와의 관
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초기 비행수준이 
높아진다[45]. 즉, 교사애착 및 교사의 지지는 지
위비행 청소년의 부적응이나 행동문제를 줄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에게 교사는 청소년기 
발달에 부모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사회
화 과정에서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강력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46]. 교사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
과 그에 대한 대처과정에서의 심리적인 보호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예방한다[47]. 반면 교
사관계가 원만할수록 청소년의 비행 수준은 감소
되었으나 비행의 변화율은 교사관계에 영향을 받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 학년이 되면서 담
임교사가 바뀌고, 그에 따른 교사에 대한 청소년
의 지각도 바뀌게 되어 청소년의 비행 변화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연구도 있다[45]. 따라서 효과
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개입하기 위해 청소년과 
교사의 관계 증진이 중요한 과제이며 청소년 비
행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사관계의 영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위비행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긍정
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
계를 바탕으로 한 교사와의 주기적인 상담은 청
소년 지위비행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위비행 고위험군의 특성은 여자
이면서 정서문제는 낮게 인식하지만 성취가치가 
낮은 집단이었다. 이 집단에 해당되는 청소년 중 
36.4%가 지위비행 청소년으로, 이는 전체 청소년 
중 13.3%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던 것에 비해 
2.73배 더 많은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의 성취가
치는 학교 공부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학교생
활이 앞으로 자신이 성장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관한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즉 성취가치가 
높은 청소년은 학업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이 나에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성취가치가 낮
은 청소년은 학업 및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
년의 성취가치는 모든 행동의 내적 요인으로 매
우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며, 학교생활에서의 과업
을 원만히 수행할 기초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 과업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48]. 이러한 성취가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과 정적인 관계로서[48],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을 유도하여 무단결석 등 지위비행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성취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즉, 학습 유용
성의 이해를 시작으로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유
도하고[49], 학교라는 환경에서의 장기적인 학습
유도,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꾸
준한 노력이 요구된다[50].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많지만 학습에 기반을 
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능동적인 자기주
도적 성취가치 프로그램의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낮은 성취가치로 청소년 지위비행에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취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적용을 제
언하는 바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지위비행의 고위험군을 확인
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긍정적 양육방식, 성별, 정서문제, 교사관
계, 성취가치가 청소년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지위비행을 예방
하기 위해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성별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성에 초점을 두었던 그 동안의 중재에
서 더 나아가,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정서문제
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중재가 요구된다. 특히 청
소년에게 중요한 학교환경에서 교사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바, 청소년 지위비행
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교육, 상담기법에 대한 
훈련을 통한 교사와의 관계 증진이 청소년 지위
비행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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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로서, 청소년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한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청
소년 지위비행과 영향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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